[image: A close up of a sign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선교 활동 보고
펜실베니아 교회,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작'을 선사하다
동네 빨래방은 린다의 예배당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기도 제목을 처음으로 나누었다. 바로 돈 문제였다. 
당시 린다는 4기 암환자였다.
린다와 딸의 곁에 모인펜실베이니아 웨인즈버러 장로교회의 목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내가 아프고 나서 빨아야 하는 이불의 양이 많아져서 집에서 빨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탁 비용 때문에 린다의 가족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더 깊은 빈곤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교회의 "새 출발: 사랑의 빨래" 세탁 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 중 칼라일 노회에 돌아온 금액으로 일부 기금을 마련했다. 이렇듯, 노회에 돌아오는 특별 헌금의 일정 부분은 교회와 개인이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통적으로 세계 성만찬의 날에 걷는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은 금액의 절반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평화 증진과 세계 선교 노력에 쓰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5%는 평화와 화해 활동을 위해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 보유하고, 25%는 지역 차원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중간 공의회로 보내진다. (여러분 교회에 할당된 금액이 교회에서 하는 평화 증진 사역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야기하십시오.)
미국장로교 특별 헌금 및 모금 담당 부국장 윌슨 케네디 목사는 "웨인즈보로 교회의 세탁 봉사 프로그램은 평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미국장로교의 오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빨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 단순한 일이라도, 예수님의 명령처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사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캐롤라인 비커리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가 취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대학 교육을 받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중산층입니다. 세탁 봉사 활동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세제, 청소용품 또는 개인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데 SNAP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존엄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다.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라고 비커리는 말했다.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에 기부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많은 것이 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단순한 사랑과 배려의 행위라도, 당신은 평화라고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평화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은사를 통해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할 때에 저희와 함께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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